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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COWAS와 AMU의 자유이동제도의 약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국경외주화 전략이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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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쿠데타와 지역통합체의 제도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거버넌스가 마비되는 한

편, 유럽은 국경 폐쇄 및 추방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인의 유럽 접근을 통제하였

다. 이에 따라 청년 이주자들은 새로운 이동 경로를 모색하거나 경유지에서 장기 

체류⋅정착하며 생애 전략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조직, 디지털 플

랫폼의 정보 공유, 비공식 생존 전략이 활성화되며, 전통적 환승지였던 경유 도시

는 전략적 체류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속에서도 청

년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방식을 조명하며, 도착지 중심의 분석을 넘어 

경유지에서 재편되는 생애 전략과 주체성의 역동성을 밝힌다.

|주제어| 청년 이주, 자유이동제도, ECOWAS, AMU, 국경외주화, 생존 전략, 경유 

도시, 이동 경로 

1. 들어가는 글

2024년 기준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는 약 4,575만 명에 달한다. 유

럽 대륙에 약 1,028만 명, 아시아 670만 명, 북아메리카 273만 명, 오

세아니아에 63명 등 거의 모든 대륙에 아프리카 이주민은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로 이주한 수는 전체 이주자의 50%가 넘는다. 

약 2,505만 명으로 추산한다(아프리카위클리, 2025).

African Youth Survey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16개국 청

년층의 58%가 향후 3년 이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다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IFF, 

2024). 이들이 원하는 주요 목적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등 

OECD 국가들, 즉 다양한 의미에서의 선진 국가들이다(PADO, 2025).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은 아프리카인이 가장 선호하고 또한 많이 

이주해 있는 대륙이다. 

아프리카 청년세대가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주된 배경은 단순한 정치

적 불안정이나 기후 요인만이 아니다. 일자리 부족,1) 열악한 사회 기반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1,500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공식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300만 개에 불과해 청년층의 이주 압력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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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제한된 교육 기회,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대한 동경과 같은 사회구조적이고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다. 오늘날 아프리카 청년세대에게 이주는 단순한 탈출이 아닌 삶의 

조건을 재편하고자 하는 장기적 전략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전까지 활발하던 아프리카인의 이주 

흐름은 전환기를 맞는다. 이주자들의 수는 감소하였고, 이주자들의 이동 

경로 역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이주 흐름의 변화 배경에는 ECOWAS와 

AMU가 추진해 온 지역공동체 이주 거버넌스의 기능적 해체와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주 차단과 국경 통제가 

있다. 지역 차원의 이주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경 관리가 강화되자, 청년 이주자들은 기존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우

회하는 루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화된 통제와 감시로 전통적인 경로

인 중부 지중해 루트가 사실상 차단되자 이주자들은 결국 대서양 루트

와 같은 새로운 경로 즉, 여정은 멀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우회 경

로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주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서, 새로운 이주 양상이 나타났다. 원래는 단순한 환승지에 불과했던 경

유 도시가 이동 경로가 막히자, 장기 체류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주

자들은 생존과 재이동을 위해 경유 도시에서 자율적 공동체를 꾸리고 

노동시장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경유 도시는 단순한 통과지가 아니라, 

삶을 다시 구성하는 실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ECOWAS와 AMU의 자유이동제도가 약화되고 EU의 국경

외주화 전략이 강화되는 과정이 서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서양 횡단 경로를 비롯

해 이주자들이 새롭게 모색하고 선택한 대체 이동 경로를 살펴볼 것이

다. 마지막으로 아가데즈(Agadez), 가오(Gao), 스팍스(Sfax)의 사례를 

통해, 이동이 차단되고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청년 이주자들

(PADO, 2025). 또한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는 15∼35세 사이의 청소

년이 약 4억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실업 상태에 있다(Al 

jazeera,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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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 체류 과정에서 삶을 재구

성해 나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역통합체 약화와 EU의 국경외주화 전략

2.1. ECOWAS 자유이동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기능 약화

2.1.1. ECOWAS와 자유이동제도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

리카경제공동체)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15개국

이 중심이 되어 1975년 출범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지역통합체이다. 

｢라고스 조약(Treaty of Lagos)｣에 따라 1975년 15개국을 회원으로 

완전한 경제 및 무역 연합의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 과

제로 삼았다. 그리고 1979년 제정된 ｢자유이동에 관한 프로토콜(Free 

Movement Protocol, Protocol A/P.1/5/79)｣은 아프리카 최초로 지

역 내 인적 이동의 자유를 권리의 형태로 명문화한 협정이다(Duruji, 

Moses M, 2025). 

프로토콜 시행 첫해인 1979년 1단계에서는 회원국 국민에게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1986년 제2단계에서는 체류권 보장, 

1990년의 제3단계에서는 정착권 인정과 취업권 등 높은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국 국민의 이동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Hirsch, Alan, 2018).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회원국 간 국경 통과를 허

용하고 무비자 입국과 체류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버넌스 차

원에서 합의되었고 보건이나 교육, 노동 등 회원국의 기본적인 차원의 

공공서비스 접근도 보장하는 규범도 함께 제시되었다.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서아프리카 이주의 84%가 

ECOWAS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질 만큼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했다

(IOM, 2018). ECOWAS의 자유이동제도는 수많은 청년에게 이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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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삶을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계획을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2.1.2.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과 실효성 약화

자유이동제도는 설계 초기부터 내재한 구조적 불균형을 가지고 출발

하였고 점차 현실적으로 제도의 실행력이 약해져 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회원국 간 정치 체제의 이질성과 제도화 수준의 차이였다. 세네

갈과 가나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자유이동 프

로토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던 반면, 말리나 니제르, 기니 

같은 군사정권 또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지역통합체 차원의 자유이동

제도를 시행하기 쉽지 않았다(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2007). 

안보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의 차이와 국경 관리에 대한 역량 차이도 

자유이동 프로토콜을 시행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었다. ISGS나 보코하람 

등 무장세력들의 확산2)으로 치안 불안이 끊임없이 지속되던 말리, 부르

키나파소, 니제르는 타 국적의 이주자들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이들 나라

는 이주민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것보다 국경을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은 

지역통합체 차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낼 수밖에 없었다. 

2.1.3. AES 출범과 ECOWAS의 기능적 약화

사헬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일련의 쿠데타는 지역통합체의 구조적 붕

괴 위기를 결정적으로 가져왔다. 2020년대 초 말리(2020, 2021), 부르

키나파소(2022), 기니(2021), 니제르(2023)에서 군사 쿠데타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결국 세 국가는 2024년 7월 ‘사헬국가연합(AES, Alliance 

des États du Sahel)’을 창설하였고, 이듬해 1월 29일 이들 세 국가는 

2) 나이지리아에서 10년 동안 지속된 보코하람 반란은 차드호 분지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치안 불안과 난민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점 카메룬,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의 피해 지역에서 29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이 

중 72%(210만 명 이상)가 나이지리아에 거주한다(Duruji, Moses M.,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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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ECOWAS를 탈퇴하면서 ECOWAS의 이주 거버넌스는 사실

상 해체되었다(Ewokor, Chris, 2025). 

2.2. AMU의 제도적 마비와 독립적 이주 정책

AMU(Arab Maghreb Union, 아랍마그레브연합)는 1989년 2월 17

일 마라케시에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의 5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한 북아프리카 지역협력체이다. ECOWAS처럼 회원국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 시장 창설, 경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협정문(Traité instituant l’Union du Maghreb 

Arabe) 제2조에는 “회원국 간 인적 자원, 서비스, 상품 및 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의 점진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L’Union vise à oeuvrer 

progressivement à réaliser la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des services, des marchandises et des capitaux.”라는 의지를 천

명하고 있다.3)

그러나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AMU는 출범 이후 회원국 간 한 차례

의 정상회의도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통합체 존립 자체에 위기를 초래했

다. AMU의 제도적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는 서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인한 모로코와 알제리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며, 두 번째는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리비아의 이

탈이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중립적인 독자 외교 노선을 선택한 모리

타니의 외교적 고립이다.

AMU는 설립 초기부터 회원국 간 정치적 불신과 갈등으로 북아프리

카 국가의 공동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당연하게 상

호 간의 기본적인 협력체계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국은 각 회원국의 

이주 정책은 공동체 차원의 조율이나 협력 없이 각기 자율적으로 설계

되고 시행되었다.

3) https://url.kr/6duzax(검색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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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과 아프리카 국가의 이주 통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주와 이동 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난 

20년간 유럽이 추진해 온 국경외주화(externalisation des frontières) 

전략과 같은 외부적 개입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결과라 이해해도 무방

하다. 

유럽의 국경외주화란 유럽연합 또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외

부 국경 관리를 제3국에게 위탁하거나 협력을 통해 유럽 국경 내부로의 

이주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적인 정책이다. 

비합법적인 이주자나 난민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 아프리카 영토 내에서 

이주자의 이동을 억제하거나 이주 신청 절차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주 통제의 아웃소싱 전략이라 할 수 있다.4) 

유럽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불법 이

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들 내부에서 통제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다. EU는 2004년 발표한 ‘이주 및 

이동성에 대한 글로벌 접근(GAMM,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유럽 국가의 포괄적인 이주 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공식

화한 이후 ‘EU–아프리카 이주 파트너십(EU–Africa Migration Partnership, 

2007)’, ‘아프리카를 위한 EU 신탁기금(EU Trust Fund for Africa, 

2015)’, ‘이동성 파트너십(Mobility Partnerships, 2008)’, ‘라바트 프로

세스(Rabat Process, 2006)’및 ‘카르툼 프로세스(Khartoum Process, 

2014)’등 다양한 협정 체계를 통해 이민과 난민 전략을 공고히 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된 ‘EU 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EUTF)’는 외주화 전략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 협정으로 

유럽은 튀니지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비공식 이주 통제 협력

을 본격화했다(European Commission, 2020). EU는 국경 및 해안 

레이더 감시 장비 제공과 통신 시스템 제공,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기

술적 지원과 함께 막대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니제르와 

4) https://en.wikipedia.org/wiki/Externalization_(migration)(검색일: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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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간의 협력에 따른 ‘2015년 이주 차단법(｢Loi n°2015-36｣)’5)이다. 

EU는 수천만 유로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니제르에 제공했고, 니제르 

정부는 ECOWAS의 자유이동 프로토콜 이행보다 EU의 요구를 우선시

하게 되었다.6) 이후 니제르에서는 이주자 운송과 브로커 활동은 불법으

로 규정되었고, 이를 어겼을 시 범죄 행위로 처벌되었다. 

북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튀니지는 2023년 EU

와 약 10억 유로 규모의 이주 협력(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 strategic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unisia)을 체결하며 자국 내 서아프리카 이주

자에 대한 단속과 송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AMU 차원에

서 논의되었던 이주 프로토콜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였으며, 각국의 이

주 정책이 점차 개별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EU는 ECOWAS 또는 AMU와 같은 지역통합체 전체와 

연대하여 협력하기보다는 회원국 개별 국가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전

략도 구사하였다. 예컨대 EU는 AMU 전체와는 협력하지 않으면서 모로

코(2022)와 튀니지(2023)와는 각기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ECOWAS의 경우 회원국 전체보다는 니제르7)처럼 개별 회원국과 MoU

를 체결하면서 이주자의 송환이나 이주 통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EU

의 전략은 지역통합체 국가간 협력을 방해하면서 각국의 독자적 통제를 

5) ｢Loi n° 2015-36｣은 니제르에서 2015년 5월 26일에 제정된 법이다. 공식 명칭은 

｢Loi n° 2015-36 du 26 mai 2015 relative au trafic illicite de migrant｣이다. 

이 법은 EU의 압력과 동시에 지원 약속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니제르를 

통해 북상하는 이주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가데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밀입국 이주자들의 이동을 범죄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주자

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Stille, Sophia, 2023).

6) EU가 니제르와의 협력에 따라 실제 지원한 금액은 2015∼2022년까지 19개 프로젝

트를 통해 총 6억 8,700만 유로에 이른다. 이 금액의 상당수는 국경 통제와 법 집행

에 집중되었다. 또한 2014년∼2020년 사이 EU의 전체 개발협력 지원액은 니제르에 

10억 유로를 넘었고, 그 중 이주 통제, 불법 이주 근절이 핵심 목표였다(Brot für 

die Welt, 2023). 

7) EU와 니제르 간의 국경외주화 협정은 2015년 발레타 정상회의의 결과로 니제르가 

반이주법(｢Loi n° 2015-36 du 26 mai 2015 relative au trafic illicite de 

migrants｣)을 제정하면서 개시되었다(ECHOES TEAM, 2024). 그러나 2023년 11월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2015년에 제정된 반이주법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자

들의 이동이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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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대부분의 AMU 회원국은 국경 통제 등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Martini, 

Lerena Stella, 2023).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불법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현저히 감소

했다. 특히 튀니지와 리비아의 해안에서의 이주 사전 차단 효과로, 가장 

인기 있는 이주 경로인 중부 지중해 경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아프리

카 이주자의 비율이 약 70% 감소했다(Williams, Wendy, 2025).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은 개별 국가의 이주 통제로 이어졌고, 결국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경유국의 이주 정책에 맞춰 

자신들의 이주 전략을 다시 설계하거나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3. 대체 경로의 탐색과 분석

3.1. 이주 경로의 재설계와 전략

ECOWAS 자유이동제도의 무력화와 AMU의 기능 정지 그리고 EU와 

북아프리카 국가 간의 국경외주화 협정은 기존의 전통적 경로, 예컨대 

중부 지중해 루트의 이용이 크게 움츠러들었다. 과거 말리–알제리–리비

아–이탈리아로 이어지는 리비아 경로는 사하라 이남 청년 이주자들에게 

가장 직선적이고 일반적인 이동 루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리비아 내전

의 장기화, 해안경비대의 차단과 억류, 학대와 추방 등 위험이 심화하면

서 이 경로는 극도로 위험한 선택지가 되었다(IOM, 2021). 

이에 많은 청년 이주자는 중부 지중해 루트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튀니지의 해안 도시 스팍스와 수

스(Sousse)가 리비아를 대체하는 새로운 출발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2023년 튀니지 대통령의 인종 혐오 발언, 튀니지–EU 이주 협정 체결, 

그리고 같은 해 7월 스팍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사하라 이남 출

신 흑인 이주자들을 향한 인종화된 폭력과 강제 추방이 이어지자, 이주

자들은 다시금 다른 이동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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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이 새롭게 모색한 대표적인 대체 경로는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국가들을 거쳐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에 도달하는 해상 

루트이다. 이 경로는 이동 거리가 훨씬 길고 해상 조건도 위험한 편이

지만 최근에는 이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MMC Q1, 2025). 

3.2. 주요 대체 경로와 특징

이 절에서는 청년 이주자들이 전통적인 중부 지중해 루트를 회피하거

나 우회하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대체 경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

론 중부 지중해 루트 역시 여전히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경로임은 분명

하다. 

① 서아프리카 내륙-해안 연계 이주 경로

 경로: 말리 남부(Sikasso, Koutiala, Bougouni 등) → 부르키나파소 

남부(Bobo-Dioulasso → Tenkodogo 등) → 가나 북부(Tamale) → 가

나 남부 해안 도시(Accra, Tema, Kumasi 등)로 이어지는 경로

 특징: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 경로는 Accra 등 비교적 부유한 가나 

내 해안 도시가 최종 목적지가 되거나 유럽행 이주자들은 이 도시들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자금이나 정보를 축적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대서양 연안 경로

 경로: 니제르(Maradi) → 나이지리아 북부(Kano) → 나이지리아 

남부(Benin City) → 베냉(Cotonou) → 토고(Lomé) → 코트디부아르

(Abidjan) → 세네갈(Dakar) → 모리타니(Nouakchott)로 이어지는 서

해안 종단 경로

 특징: 이 경로는 서부 연안국 해안 축을 따라 이어지는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의 다단계 경로이다. 2021-2023년 사이 이 경로를 통해 이동

하는 이주자들이 급증했는데,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리비아-지중

해 루트보다 감시와 단속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8) 이 경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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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 재이주 경로 확보 또는 유럽행 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얽

혀 있다. 

③ 대서양 횡단 경로

 경로: 세네갈(Dakar, Saint-Louis) → 모리타니(Nouakchott) → 

서사하라 →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Lanzarote, Tenerife 등) 

 특징: 이 루트는 리비아 및 지중해 루트의 차단 이후 대체 경로로 

급부상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39,910명 이상이 610척의 보트로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였다. 15,682명이 도착한 전년도 이주자 대비 

155%가 증가했다(IOM, 2023). 

대서양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중 하나이다. 이 

경로의 거리는 약 800-1,500km로서 항로가 길고 해류가 거세다. 따라

서 조난 시 구조가 어려워 위험성과 사망률이 높다. 2023년 한 해 동

안 약 4,000명 이상의 이주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한 이주자 중 약 36,000명의 아프리카인이 

체포되었다(Williams, Wendy, op.cit.). 이처럼 위험한 루트임에도 불

구하고 대서양 횡단 경로는 지중해를 대신하여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불법 통로가 되었다.

4. 청년 이주자의 체류 환경과 생존 전략 

청년 이주자의 경유 도시 체류는 전략적이다. 이들에게 자의든 타의

든 장기 체류는 자원을 축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생존에 필요한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유지에서의 장기 체류가 

8) 2017년과 2019년 사이 중부 지중해 루트와 서부 지중해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

가는 이주민의 수는 감소했고, 2018년부터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대거 이주했

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지중해 루트를 통한 유럽 입국자는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서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로 건너가는 이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16,760명이 도착했다.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Migration data porta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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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국은 최종 정착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 

4.1. 경유 도시의 체류 환경

ECOWAS의 자유이동제도가 사실상 기능적으로 해체되고 AMU의 이

주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주자들의 이동과 이주 

환경이 단순히 이동 경로가 통제되고 차단되는 것을 넘어 생존까지 위

협당하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더구나 유럽의 국경외주화 전략까지 적용

되면서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동과 이주 환경은 전반적

으로 크게 악화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와 주거, 경제활

동,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까지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주자의 법적 지위 소멸이다. ECOWAS 시민

권 개념은 과거 국경 통과와 단기 체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ECOWAS의 지역통합체 기능이 와해한 이후, 체류자 등록이나 

신분 증명, 취업 허가와 같은 프로토콜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

장되지 않는다. 결국 이주자들은 경유 국가에서 불법체류자 혹은 무국적

자의 상태로 머물러야 하며, 이는 곧 경유국 내에서 공식적인 거주지 

확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이주자

는 체류 도시 외곽의 버려진 건물이나 재래시장의 임시 구조물 등 불안

정한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고 더불어 위생이나 치안, 보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혜택받기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불법체류 환경 속

에서 이주자들은 주거지 철거와 추방, 현지 주민이나 경찰에 의한 폭력

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MMC Q1 2025, op.cit.).

또한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접근도 불가능하다. 결국 

막다른 상황에 이른 이주자들을 저임금과 고위험의 비공식 단기 노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대개 농업이나 어업, 운송, 일일 건설 노동 등이

다. 한편 브로커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얻은 이주자들은 임금 체불이나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 착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거나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성 이주자 역시 가사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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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는 예가 많으며, 가끔 성폭력 및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Chloe, Sydney, 2025).

4.2. 경유국 도시 체류 전략: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 사례 분석

경유국 도시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대기가 아닌 자원 축적과 정보 교

환, 정체성 재정립, 공동체 구축의 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이주자들에게 나타나는 장기 체류를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니제르의 아가데즈, 말리의 가오, 튀니지의 

스팍스는 이러한 변화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경유 도시의 사례

이다.

4.2.1. 아가데즈: 폐쇄된 북상 경로에서 ‘전략적 체류지’로의 전환

니제르 아가데즈는 사하라 사막을 넘어 리비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이주 경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 사막 횡단 이주가 단속되고 경유

가 차단되면서 이주자들이 장기 체류하게 된 대표적 도시이다. 2015년 

｢Loi n°2015-36｣제정 이후 북상을 시도하는 이주자의 이동이 범죄화

되면서(Dauchy, Alizée, 2020) 경유 도시 아가데즈는 장기 체류지로 

성격이 바뀌었다.9) 이주자들은 도시 외곽 지역(Sabon Gari 등)에 비공

식 정착지를 형성하고 일용직 노동, 오토바이 운송 등에 종사하며 생존

을 이어가고 자본을 모으면서 재이동을 희망한다. 

디지털 활용 기술에 능한 청년세대 이주자들은 WhatsApp, Facebook, 

Telegram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나 검문소 위

치, 국경 단속 여부, 고용 기회, NGO 활동 정보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

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주 전략을 설계한다. 아가데즈는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된 이주자들의 정보 공유 공동체가 활성화된 공간

이며 물리적 경계와 감시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다음 

경로로의 재이동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

9) 2023년 7월 쿠데타 이후 니제르의 새로운 군사정부인 ‘국토수호국가위원회(le 

Conseil national pour la sauvegarde de la patrie(CNSP)’는 이 법을 폐지하였다

(Al jazeera, 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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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4.2.2. 가오: ‘회색 공간’에서의 순환 노동과 체류

말리 북부에 위치한 가오는 역사적으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는 사헬지역을 횡단하여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이주 경로에서 매

우 중요한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지역통합체인 ECOWAS가 말리에 가한 제재의 여파로 

다른 경유 도시로의 이동이 차단되면서 이주자들이 가오에서 장기 체류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가오 역시 아가데즈처럼 이주자들이 이동과 

정주 사이에서 새로운 생애 전략을 모색하고 조정해 나가는 도시로 변

화였다. 

가오는 일종의 ‘회색 공간’이다. 회색 공간이란 유엔난민기구(UNHCR)

나 국제이주기구(IOM) 같은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이 상주하거나 직접 관

리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즉, 가오는 국제기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도시이다. 그래서 공동체 네트워크, 특히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

크는 이주민의 거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0) 대부분 이주자는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에 속해 있다. 공동체 

커뮤니티의 도움이 없다면 체류와 생존을 위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오에 장기 체류하는 청년 이주자들은 주로 니제르(28%), 부르키나

파소(35%), 세네갈(18%)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IMREF, 2021). 이들

은 주로 프랑스어와 하우사어를 사용하며, 무리디야(Murīdiyyah), 티자

니야(Tijaniyya)와 같은 종교적 네트워크와 출신 지역 중심의 동족 네트

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여 유지한다. 이러한 공동체 네트워크는 단

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거주지나 이주민 캠프 내에서 

주거 공간을 배치하고 생계, 일자리 알선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위협에 

대항하여 보안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등 공동체 생활에 기본적이며 필수

10) 일반적으로 종교적 네트워크는 경유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이주 네트워크의 기능을 

한다. 종교 공동체는 이주자들에게 종교적 연대와 생존 기반을 제공한다. 이주자들은 

이러한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숙소, 일자리, 이동 경로 정보 등을 공유받는다. 그 예

로 무리드 형제회(The Mouride Brotherhood)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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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가오의 청년 이주자들 역시 주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건설 

노동, 오토바이 운전, 하역 작업, 시장에서의 판매 활동 등 소액 자본 

기반의 장사를 하거나 일부는 브로커나 밀수조직에 가담하기도 한다. 한

편으로는 이주자들이 도시 내부에만 한정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

니다. 우기에는 도시를 떠나 근교인 와바리아(Wabaria)지역에서, 먼 거

리일 경우에는 가오에서 100km 떨어진 니제르강 유역의 안송고

(Ansongo)나, 부렘(Bourem)까지 이동하여 농사일이나 수확을 돕는 단

기 계절노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건기에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자신들의 

공동체와 합류하는 순환 이주를 한다. 가오의 이주자들은 생존 또는 재

이동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대개 이런 순환 노동을 매년 반복한

다(IOM, 2024). 

가오의 이주자들은 장기화된 체류 속에서도 재이동을 위한 전략을 끊

임없이 모색한다. 청년세대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이들은 다음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동 중 위험 요소나 국경 통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생애 경로를 유동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해 나간다. 

이처럼 가오는 단순한 경유지를 넘어 이주자 공동체가 생존과 정체

성, 문화적 실천11)을 동시에 실현하는 실천 공간이자 순환적 이동과 지

역 내 정주성이 공존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이해할 수 있다.

4.2.3. 스팍스: 유럽행 출발지에서 ‘방어적 체류지’로

튀니지 항구도시 스팍스는 이탈리아 람페두사섬까지 약 130km 거리

로 가장 짧은 유럽행 해상 경로 중 하나이다. 스팍스는 리비아의 이주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2022-2023년을 기점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사하라 이남 이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든 이주자의 

11) 거주지 공동체 내에는 전통적인 종교 실천뿐 아니라 외부 이슬람 단체의 지원을 받은 

청년 교육 모임, 문화 공연, 디지털 미디어 활용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

히 체류한다는 의미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종교가 융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IMREF, 2021, op.cit.). IMREF 보고서는 가오의 현지인 지역 커뮤니티와 이주

자 커뮤니티 간 상호작용, 공동체 구성, 문화적 교류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요한 자

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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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집결지이자 출발지로 주목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 

도착한 해상 이주자 중 97,306명(약 62%)이 튀니지의 해안 도시에서 

출발했다. 리비아에서 출발한 이주자는 52,034명(약 33%)이었다(MMC 

Q4, 2023).

스팍스에 도착한 이주민들 역시 아가데즈나 가오와 마찬가지로 비공

식 노동시장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중해를 건너는 정보와 자금

을 확보하기 위해 브로커와 접촉하며 체류 전략을 모색한다. 공식 일자

리는 거의 없고 단순노동의 일용직이 주요 생계 수단이다. 

그러나 2023년 7월 스팍스에서 발생했던 초유의 대규모 폭력 사태는 

이 도시에서 거주하며 유럽행을 준비하는 이주민들의 일상과 이주 전략

을 급작스럽게 전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팍스에 체류하던 거의 모

든 이주자가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되었다. 

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폭력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급증

하는 이주민에 대한 현지인의 불만과 자원 경쟁이다. 그리고 실업률 증

가와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이주민에게 전가된 

것도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12) 스팍스 사태의 단초는 바로 사건 발

생 몇 개월 전인 2월 21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의 사하라 

이남 이민자에 대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

통령은 지난달 21일 국가안보회의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튀니지로 불법 입국하는 것은 튀니지의 인구 구성을 바꾸려는 목적의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CNN World, 2023).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튀

니지 내 사하라 이남 출신의 흑인 이민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더욱 확

산하였다. 

2023년 7월 3일, 스팍스에서 튀니지 청년이 흑인 이주자들과의 난투 

끝에 사망하자, 그동안 쌓여온 긴장과 분노가 일시적으로 폭발하며 현지 

주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주자들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다. 튀니지 정부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면서 이민자를 

12) 2024년도 아프리카 청년 조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청소년의 대다수는 자국으로 유입

되는 불법 이민이 자신들의 자원을 빼앗고, 지역 범죄를 증가시키며, 일자리를 빼앗

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의 청소년 중 상당수(59%)는 불법 이민자들을 

자국에서 강제로 추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IFF,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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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여 임시 캠프에 수용하거나 추방하였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이주자

가 리비아와 알제리 국경을 접한 사막 지역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France24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약 2,000명이 리비아와 국경을 접한 

사막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이중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7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France24, 2023).

스팍스 사건 이후로 스팍스 청년 이주자들의 체류 전략에는 많은 변

화가 왔다. 도심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거나 추방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이주자들은 도심의 깊숙한 곳에 숨어들거나 외곽지역의 올리브 숲으로 

숨어들었다. 새로 형성된 집단 거주지에서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

존 체계가 만들어졌다.13) 현지 주민이나 보안 당국의 인종차별적 폭력

과 체포 및 구금, 강제 추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방어 조직을 공

동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식수, 의료 등 기본적 생존 자원도 공동

체를 통해 이루어졌다.14) 

스팍스뿐만 아니라 튀니지의 해안 도시들에 머물던 수많은 이주자는 

지중해 횡단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였고, 일부는 새로운 대안 경로를 

찾아 떠났다. 이주자들은 우회 루트나 대체 경유지로 발길을 돌렸다. 중

부 지중해 루트 대신 대서양 루트로 향하거나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가

는 동지중해 루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 세 도시의 사례는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아프

리카 청년 이주자들이 주체적인 전략을 통해 노동 활동 등 체류하는 도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공동체 기반의 실천을 

통해 생존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이주 경로

13) 스팍스 인근의 엘 암라와 제베니아나 지역에는 17개의 이민자 임시 캠프가 만들어졌

다. 그중 가장 작은 캠프는 700명, 가장 큰 캠프는 수천 명을 수용하였다(Info 

Migrants, 2024).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5년 초 당시 약 2만 명의 이주민이 있

었다고 전한다(Reuters, 2025). 그러나 2025년 4월 튀니지 당국은 ‘공중보건과 치안

확보(health and safety)’를 이유로 엘 암라(사프앤드 지역)의 이주민 임시 캠프를 

사전 통보 없이 강제 철거하였다. 캠프는 기계 장비로 완전히 철거되고 불태워졌다. 

이주자들은 스팍스 남서부의 정부 소유 부지인 비르 멜룰리(Bir Mellouli)로 이송되

었고 일부는 알제리 또는 리비아의 국경 지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

도주의적 우려, 강제 추방 등과 관련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Le Monde, 2025).

14) https://url.kr/bcxnel(검색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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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승지로만 여겨지던 경유지가 이주자들에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자 전략적인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5. 나오는 글

이 연구에서 지역통합체의 이주 거버넌스 변화 그리고 EU의 국경외

주화 전략이 어떻게 서아프리카 청년 이주자의 이동 경로와 체류 전략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동과 이주가 통제되

고 위협받는 환경의 변화는 청년세대의 이주 전략 전환이나 재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 환경의 변화는 청년 이주자들을 단순히 무기력한 

피해자로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유 도시에서의 체류를 새로운 

생존 전략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통제되고 차단된 이주 경로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이주자들은 대부분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체성과 연대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록 비공식적이지

만 다양한 부류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생존과 재이동을 

준비하면서 체류한다. 

오늘날의 아프리카 청년세대는 디지털 플랫폼을 능숙하게 활용한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이동 경로 물색, 브로커 접촉, 

단속 정보, 노동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집단적 

지식 기반을 축적하면서 이동 전략과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가데즈, 가오, 스팍스와 같은 도시는 더 이

상 경유 도시, 환승 도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유 도시

들은 이제 이주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과 일상을 영위하며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생애 전략의 구체적 실천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도시 공간 안에서 

실천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과 새로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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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말리의 가오 같은 도시들은 결과적

으로 다문화적 풍경과 종교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적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러 도시에서 보이는 현

상이다. 이는 경유국 사회 내부에서도 문화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상호작

용의 기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자 공동체가 형성하는 문화적 

공간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도시 문화를 재창조하는 동력으로 인식되

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자의 문화적 실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주 통제와 감시

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접근을 넘어, 도시 공간 내 이주자의 권리 보장

과 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스팍스의 예처

럼 제도 밖 불안정성과 배제 그리고 폭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ECOWAS나 AMU와 같은 지역 기구는 더 이상 형식상의 기구에 머무

를 것이 아니라, 이주자가 실질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들의 

이주 거버넌스와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조명한 서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를 단순히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전략적 재설정과 지식 실천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경유 도시를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체류 도시 공간 안에 재생산 해나가며, 그들의 정주성과 주체성

이 끊임없이 실험되고 발현되는 역동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자들이 경유 도시에서의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을 실패한 인생의 낙오자로 바

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사회적 자본

을 활용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면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청년세대의 이주 현상에 대한 이러한 이

해와 인식은 이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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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Shifts in Youth Migration in 

West Africa
- At the Crossroads of Regional 

Disintegration and Border Externalization -

Lee, Jeong-u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weakening of free-movement regimes in 

ECOWAS and the AMU, together with the EU’s externalization of border 

control, has structurally reshaped youth migration in West Africa. Coups in 

the Sahel and institutional asymmetries within regional bodies have stalled 

governance, while Europe has tightened border closures and expulsions. As 

a result, young migrants seek new routes or remain and settle in transit zones, 

reorganizing their life strategies. Community organizing, digital information 

sharing, and informal survival practices have expanded, turning transit cities 

into strategic spaces of residence. 

The study highlights how youth exercise agency despite precarious legal 

status, revealing the dynamic reconfiguration of life strategies beyond 

destination-focuse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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